
ê¹��ì² _03-5M MP4 [�ë¡�ê¸°ë³¸ �ì��ê³��].pdf[2019-11-04 오전 11:52:37]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김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소양,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 100년 전 1차,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신체적 노동을 대신 해 주는
자동화 기계가 등장했고

그 자동화 기계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변경되고

경제시스템, 사회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기에 일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블루칼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 생겨나는 직업들

즉, 사무실에서 머리를 쓰는
신체적인 노동이 아니고

주로 인지적인 노동을
담당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화이트칼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지적인 노동도 이제 자동화 기계,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최근에
뉴칼라라고 부릅니다.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뉴칼라

뉴칼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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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가치 생산적인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있던 시절에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했는가

그 역량이 주로 3R,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장, 사회, 국가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시스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조직 안에
일원으로서 내가 존재를 하고

나의 일들은
조직의 일들의 한 부분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화된 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해 줘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역량으로
교육이 됐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인지적 노동이 자동화되면서
창의적이고

가치 생산적인 노동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냐는 거죠.

일단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고서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초등학생의 65%는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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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또 현재 직업의 47%는 20년 안에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벌써 사라지고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

지난 20년 동안 있어왔던
사진관이 없어졌어요.

복삿집이 없어졌고요.
여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겁니다.

비디오 대여방도 없어졌죠.

47%는 20년 안에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현존하는, 2030년까지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소멸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큰 변화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겪게 될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어떠한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인가,
추가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디지털 스킬, 컴퓨팅 사고,

창의·융합적인 사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협업으로 일할 수 있는 사고,

글로벌적인 사고, 공익적 사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변화를 먼저 보게 되면요.

이 그림에 보면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 축은 이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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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건가,

인지적인 노동을 하는 건가
관점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직업이 루틴한 일
즉,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인가,
비루틴한 일인가

이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경향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최근에 경향을 보면
이것이 인지적이든, 신체적이든 관계없이

루틴한 일들은 다 기계로 대체됩니다.

신체적인 루틴한 일들은
로봇이 대체되고요.

인지적인 루틴한 일들은 소프트웨어가,
AI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미국의 경우에 루틴한 일들의
직업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비루틴한 일들의 직업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들은

비루틴한 일들,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창의적이고 가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기본 소양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15년 미국의
시가총액을 본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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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과 2015년부터 6년 전이었던
2009년에 애플은 33위였고요.

구글은 22위이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5년 사이에 바뀐 거죠.

다음 5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녹색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들입니다.

전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로운 인프라 위에서

뭔가 가치를 생산하는 일들을 하는
기업들이, 산업들이

지금 대다수를 거의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직업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인지적인
노동을 자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인 노동을 하는 직업에는
다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주식거래,

주식거래를 소프트웨어가
대신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약 8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판사, 판결하는 것도
고도의 두뇌를 쓰는 직업인데

그중에서 일부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가기
시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단순 반복적인 기사들이 또 일부가 있죠.

예를 들면, 스포츠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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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주식이 오늘 얼마가 올랐는지

이런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최근에 기계가 다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기사를 대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또 영상,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일도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대신했고

사람보다도 더 높은
정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전문점에서도 손님들을 대응하고
손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들도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 제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중에서 정보를 써서

데이터를 써서, 혹은 머리를 써서

단순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은
다 대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 하느라 바빠서
못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바빠서
못했었던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새로운 것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창의적이고 가치적인 일들로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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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가, 대학전문가,
기업의 인사 전문가들한테

앙케트 조사를 했습니다.

각 핵심 역량 요소들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봤는데요.

파란색은 2016년의 모습이었고요.

2021년, 빨간색이 2021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보다시피
파란색과 빨간색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주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면

테크니컬한 테크놀로지 역량이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해결 역량이
그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쓴 보고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양한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역량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요약을 해 봤는데
6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정보적 사고예요.

정보, 데이터 관점으로
세상의 문제와 현상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인 거죠.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예요.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고
다른 것과 융합하고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량입니다.

세 번째는 공유와 협업적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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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제2의 두뇌도
다른 두뇌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연결 돼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해결하는 문제요.

그다음 문제는 글로벌적 사고예요.

이제는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국경의 개념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뀌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만의 영역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공익적 사고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서

공익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변화적응력입니다.

굉장히 빨리 세상이 변할 거거든요.

앞으로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학교에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빨리 학습해서
익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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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6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적 사고,
창의·융합적 사고, 변화적응력,

공익적 사고,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는가?

창의적 사고,
100년 전에도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큰 차이는 바로
이러한 모든 역량이

디지털 인프라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창의력도 디지털 인프라에서의,

새로운 인프라에서의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와 협업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공유와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에서 글로벌하게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정책 결정자들이
테크니컬한 테크놀로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디지털 인프라에서
이런 역량들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
그게 많은 사람의 고민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혹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러한 역량을 진짜 키워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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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보고서 제목부터가 조금 자극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서 제목이
‘Shut down or restart?’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둘래,
아니면 다시 한 번 해 볼래?’

영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보고서에 의하면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10~15년 동안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 하면

ICT 활용을 교육을 가르쳤다.
인터넷 사용하는 법,

아래한글 쓰는,
아래한글은 아니겠죠, 영국은요.

워드 쓰는 법, 뭐 이런 것들.

기존에 있었던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법만 가르쳤다

그것으로는 미래의 세상을
리드를 하지 못한다, 이것 그만두자.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교육 프로그램의 이름이
‘컴퓨팅’이다.

컴퓨팅을 국가교육 과정에 넣어서
모든 아이한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 컴퓨팅이라는
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컴퓨테이셔널 띵킹’
(Computational Thinking)

즉, ‘컴퓨팅 사고력’이란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컴퓨팅 사고력을 달성하는
도구적인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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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 국가교육과정에서는
16살이 될 때까지

모든 아이는 2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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